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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출장 배경 및 목적

□ (출장 배경) 원내 국채팀 신설 등 국채시장에 대한 연구의 수요가 증가

함에 따라 엄밀한 연구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

□ (출장 목적) 2023 Hong Kong Economic Association 국제학술대회에 참

석하여 최신 거시경제학 기법을 습득하고 국내외 연구자들과 상호 의

견교환 등을 통해 연구의 엄밀함을 보완 

2  출장 개요

□ 출장지 및 기간

ㅇ 출장지: 홍콩 (The University of Hong Kong)

ㅇ 출장기간: 2023년 12월 13일(수)~ 12월 16일(토), 3박 4일

□ 출장자 (총 1명)

□ 주요활동

ㅇ 학술대회 논문 발표와 거시경제 최신 연구 주제 등을 습득

3  출장 일정

소속 성명 직위

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양 주 영 부연구위원

일자 주요일정(안)

2.2(일) [이동] 인천(11:15)→헬싱키(현지 시각 14:05 도착)
2.3(월) [10:00-16:00] 스마트시티 칼라사타마(Kalasatama) 방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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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 활동 내용

□ 국내외 학자들과 상호 의견 교환 및 연구 교류

○ Tirupam Goel (BIS) 의 은행권 자기자본규제의 trade-off
에 대한 연구 논의. 은행권 자기자본규제는 은행 부도 

시, 구제 (bail out) 하면서 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

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지만 효율적인 자금배분을 저해

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. 이 상충관계를 중심으

로 저자는 은행 자본규모에 따른 (size-dependent) 규제

비율을 정책대안으로 제시.
○ Anson Zhou (University of Hong Kong) 의 공교육 인

12/13
(수)

[출국] 인천 →홍콩 (KE173)

12/14
(목)

[9:00 ~ 10:30] Keynote] How access to Markets Impacts Social
Networks and the Implications for Consumption and
Diffusion of Information 참여

[11:00~ 12:30]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참여

[16:00~ 17:30] Finance and FinTech 참여

12/15
(금)

[11:00~ 12:30] Default and Bank Run 참여

[13:30~ 15:30] Financial Friction 참여

[16:00~ 17:30] Interplay of Money, Macro, and Finance 참여

12/16
(토)

[귀국] 홍콩 →인천 (KE 17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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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자본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논의. 공교육 질이 

저하될수록 경제 내 인적자본이 분산되고, 선택효과 

(selection effect)에 의해 낮은 인적자본이 공교육 섹터로 

투입되면서 공교육 질 저하를 촉진한다는 동적효과를 분

석. 이를 위해, 공교육 선생의 임금을 상향조절하여 높은 

인적자본이 공교육 섹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

을 제시 

○ 이외 거시경제 분야에서 연구를 활발히 하는 Lichen
Zhang (The University of Hong Kong)과 Xiaohan

Zhang (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
Economics) 교수와 학술 의견 교류

□ 발표 논문에 대해 연구 발전방안 논의 

○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는 처치 효과가 국가별 상이한 연

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, 기존에 사용한 two way fixed
effect 기법은 한계점이 있다라는 의견을 받았음 

○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staggered DID 를 제안받았으며,
이에 대해 Bo Jiang (Xian Jiaotong-Liverpool

University) 와 기법 적용법을 논의

○ 또한 현 연구에서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국가가 예측 가

능한 범위에서 발생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가 예측 불가

능하게 강등이 이루어지기도 함.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

해 구조모형에 신용등급 충격을 넣는 것을 제안 받았으

며, 이에 대해 Tirupam Goel (BIS) 와 논의


